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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은 차량 관리에 각별히 힘써야 할 시기다. 배터리 점검, 부

동액, 냉각수, 엔진오일 확인, 겨울용 타이어 장착 등 차량 월동준

비가 필요하다. 특히 겨울용 타이어는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필

수품이다. 사계절용 타이어는 추운 날씨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충

분한 접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. 반면 겨울용 타이어는 특수 고무 

컴파운드 배합을 적용해 영상 7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

경화되지 않는다.

겨울철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타이어와 지면 사이의 마찰력이 약

해지기 때문이다. 특히 타이어의 마찰력은 온도와 노면의 상태에 

따라 달라진다. 고무의 특성상 기온이 높아지면 타이어가 부드러

워져 접지력이 높아지지만 낮은 기온에서는 고무가 경화되기 때

문에 타이어 본연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.

한국타이어가 테스트한 결과, 눈길에서 시속 40㎞로 달리다 제동

하면 겨울용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

18.49ｍ, 사계절용은 37.84ｍ에 달하는 

것으로 나타났다. 성능 차이가 두 배에 

달한다. 빙판길 테스트(시속 20㎞에서 

제동)에서도 겨울용 타이어는 사계절 

타이어 대비 약 14% 짧은 제동 거리를 

기록했다.

겨울용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 성분

과 트레드(Tread : 노면과 닿는 타이어 

표면) 디자인 및 구조는 일반 타이어

와 다르다. 겨울용 타이어에는 빙판길, 

눈길에서 노면과 마찰할 때 고무의 반

발력을 낮추고, 저온에서도 딱딱하게 

굳거나 얼지 않는 유연성이 좋은 고무

를 사용한다. 또 트레드 표면에 삽입된 

수많은 커프(트레드 표면에 새겨진 미

세한 홈)는 뛰어난 마찰 효과를 발휘

한다. 타이어 전면에 있는 넓은 4줄의 

직선 그루브(타이어 홈)는 배수 성능을 높여준다. 눈이나 빙판이 

녹아 도로 위에 생기는 수막현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.

앞바퀴 혹은 뒷바퀴 두 개만 겨울용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

있다. 이렇게 하면 앞바퀴와 뒷바퀴의 접지력에 차이가 생겨 오히

려 더 위험할 수 있다. 따라서 겨울용 타이어는 4바퀴 모두를 교

체하는 게 안전하다. 눈길, 빙판길은 일반 노면보다 4∼8배나 더 

미끄러워 급가속과 급제동은 피해야 한다. 언덕길에서는 미리 저

속으로 기어를 변경하는 게 좋고, 내리막길에서는 엔진브레이크

를 사용해야 한다.

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낮춰 주행하는 

것은 금물이다. 겨울철에는 온도 차가 심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

기 때문에 마모가 심해지므로 타이어 공기압을 자주 확인해야 한

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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